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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3. 19.(목) 배포 즉시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제기된 코스포
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조사
하고,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대표의 
사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 정황이 보도*되었다.
  * (JTBC, 3.16., 3.18.) “직원 복지기금 손댄 공기업 대표… 강남 아파트 전세금 충당 등”

  고용노동부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함)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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